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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이창열  작성일20 23-0 3-0 4 13:30 :53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날,  차분하게 연재 2회분을 감상했다. 

토기에 관한 궁금증이 마치 답답한 어둠을 밀어내며 여명이 밝아오듯 궁복의 생각과 느낌을 따라간다. 

부모없이 섬에 갇힌 청년이 새로운 인연이 엮어지며 새 터전의 둥지가 마련되니 읽는 이의 마음도 편해 진다. 

궁복이 활솜씨에 무예도 연마하며 토기와 어떤 관계성으로 확장되어갈지 궁금해진다. 

흥미 있게 감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걸  작성일20 23-0 3-0 3 19 :23:54

선생님 희망과 기쁨이 있는 3월에 2회를 만납니다. 

잘 계시지요. 지난 제51회 강진청자축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소설의 주무대를 찾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소통과참여 >  강진글사랑 >  역사소설

댓글은 실명인증후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댓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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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계시지요. 지난 제51회 강진청자축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소설의 주무대를 찾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구입하신 청자는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1, 0 0 0 년 세월이 깃든 청자요지를 둘러보시면서 조각을 만지시는 모습이 넘 존경스러웠습니다. 

드디어 청자와의 만남을 위한 토기 이야기가 시작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건승을 다시 한 번 기원하면서 다음 주를 기다립니다

조영을  작성일20 23-0 3-0 3 13:21:47

정곡(正鵠)을 찌르다

지금 우리는 지정학적으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 낀 채,  

기정학적으론 챗G PT의 바탕인 

반도체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판국에 서 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역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장보고라고 생각된다.

1, 0 0 0 여 년 전 우리 나라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중, 일 

동북아 해상권을 장악하여

한반도를 넘어 선,  이 문제적

거인이 어찌 떠오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인물과 우리 민족의 위대한

문화유산인 고려 청자가 어떻게

연결되어 지금에 이르렀는 지

소설< 깨달음의 빛, 청자> 를

차분히 따라가 볼 참이다.

우리가 도자와 반도체 그리고

양궁이 뛰어난 것은 결코

우연히 아닌 것 같다.

정교한 손기술로 흙에서 

청자를 빚어내고,  실리콘에서 

반도체를 뽑아내는 기술이 

궁복이 한밤중에

호랭이 눈꾸녁을 맞추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장보고란 거인이 시대를 앞서 

한중일 무역의 정곡을 찌른 것이 

청자가 아닐까?

깨달음의 화살은 이제 

궁복의 시위를 떠나 

정연이라는 도반과 함께

강진 청자의 가마속을 따라

천년의 불속으로 파고든다.

이남섭  작성일20 23-0 3-0 2 23:10 :52

인연의 화살은 캄캄한 밤하늘에도 과녁을 맞춘다고 했던가 궁복의 인연의 화살은 토기가마의 과녁을 향해서 힘차게 나르는 2회 

잘 읽었습니다. 토기장,  불대장,  거내꾼,  질꾼 등 이미 전문인으로 구성된 강진의 가마는 이미 청자의 성지의 기틀이 보입니다. 

천년의 비원을 품은 청자의 성지를 최초 소설로 재 조명하시는 작가로서의 행운을 축하드리며 응원합니다. 

물 흐르 듯 부드럽게 흐르는 문장의 힘에 경의를 표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http://www.gangjin.go.kr)



물 흐르 듯 부드럽게 흐르는 문장의 힘에 경의를 표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희규  작성일20 23-0 3-0 2 20 :36 :20

자연스러운사건의 흐름에 따른 문장이 그대로 물 흐르듯 합니다. 

쉽게 읽히는 글이 좋습니다. 

잘 쓰는 글은 반드시 독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야 하지요. 순식간에 2회를 읽었습니다. 

소설이 대중과 멀어지는 이유를 생각합니다. 

시각화가 강조되는 영상 시대에서 글을 읽는 것이 고통이라는 젊은이를 보았습니다. 

감각에만 의지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시각적 영상은 쉽게 잊혀지고,  문자화된 글은 오래도록 우리 머리에 남아 있는 까닭은,  글이 생각을 통해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

다. 

단순한 감각적 인식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 글의 속성이 아닐까...... . 

'깨달음의 빛,  청자'의 글 흐름은 이를 깨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가마에 대한 지식을 전해주는 구체적 언어가 가마에 관련된 장면을 그려내는 광경에 얹혀 그려지면서,  자연스럽게 소설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질펀한 향토어가 사근사근 감성으로 다가옵니다. 

장보고와 청자. 

언듯 보기에는 전혀 연관이 없을 듯한 데에서,  잔뜩 호기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어떻게 전개되어 갈까..... . 

여기에 '다산의 사랑' 같은 가마에서 굽는 청자 같은 로맨스는 없을까. 

기대해 봅니다. 

다음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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